
고졸 청년층의 취업형태와 전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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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제위기의 타격은 노동시장의 주변적 위치에 처한 고졸 청년층에게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고

졸 청년층에 대한 기존연구는 정태적 접근방법에 근거한 기초적 기술분석의 초보적 단계로 이들의 노동시

장에서의 역동적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과 1999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미취

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취업형태를 구분하고 고졸청년층의 취업형태의 상황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라 추이하였으며, 청년노동층의 노동시장 정착과정으로서 졸업후 첫 취업에 관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의 주된 관심인 취업형태의 전환과정의 결정요인 결과는 비례위험모형의 생존분석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미취업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실업계 고졸자가 기간이 지날수록 미취업에 머물렀고 실업

기간이 짧을수록, 비공식적 구직경로를 거칠수록, 이전직종이 사무직일 때 빠르게 이루어졌다. 2) 미취업에

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고연령의 고졸자보다 17- 24세의 연령집단, 미혼, 실업기간이 짧으며 직업탐색을 하

거나 의중임금수준이 낮을 경우 정규직으로의 결정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3) 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

행은 기능직에 종사할수록,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의 안정성에 대한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빠르게 이

루어졌다.

I .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내용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고실업 시대의 위험부담은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욱 타격이 크다.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배제집단의 주변적 성향을 지닌 우리나라 청년층(만15세- 29세)1)

의 실업률은 1997년 말 5.7%에서 1998년에는 12.2%, 1999년에는 11.7%로 2배 이상 급증하는 양상

을 보였으며 이는 전체 연령층의 약 2배에 이른다(통계청, 1999). 이러한 실업규모의 심각성 외에

도 청년 노동층은 저임금, 불안정의 취업에 머물러 예비실업군이나 실망실업자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사회가 요구하는 고숙련 노동력의 추세에서 전문화된 기술능력이 취약한 저학력 청년층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력의 활용도는 외국과 비교해서 청년층의 실업률이 다른 계층보다 유난히 높을 뿐

만 아니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두드러지게 낮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의 경제활동에의 참여가 적으

면 그 희소성으로 이해 청년층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 청년층은 경제활동참가와 실업에서

동시에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이주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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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학력별로 1999년의 실업률을 살펴볼 때 중졸은 28.8%, 고졸은

53.0%, 대졸 이상은 18.2%를 나타내 저학력 청년노등자들에 대한 관심과 실업대책이 요구되고 있

다(정인수, 1999). 가장 많은 학력별 실업률을 보인 고졸 청년층 구직자들의 경우, 취업률이 상대적

으로 빠르게 하락할 뿐 아니라 취업 실패시 조건부 구직 지속률도 빠르게 하락하여 비경제활동으

로 퇴장하는 확률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김대일, 1999).

한편 OECD국가들의 청년실업대책은 고졸자를 중심으로 고용창출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이 이

루어지고 있는 반면(OECD, 1998),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고학력 대졸 미취업자에 맞추어져 있으며

대책마련에 앞서 고졸 청년노동집단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술적 통계분석에 국한되어 있고 자료의

제약으로 미흡한 실정으로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적 연구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3) .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하의 비정규직화의 추세를 반영하여 취업의 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으로 세분4)하여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에서 취업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정태적 분

석가정들에 의한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과정의 제한된 접근 보다 동일한 표본을 추적하여 기간에

따른 취업의 전환에 관한 내용들을 분석하는 동태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IMF 이후의 실업에 대한

평가와 생산적 복지에의 대책마련을 위한 유효한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졸 청년층의 전반적인 노동인구학적 특성을 취

업형태에 따라 살피되 1998년과 1999년의 자료를 비교하여 변화의 추이를 서술한다. 둘째, 15세 이

후 일자리 경력(job history)의 회고적 정보를 통하여 고졸이후 신규취업에 대한 양태를 파악하고

자 한다. 셋째, 경과기간(duration) 실증분석에 따라 취업경험이 있는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재취

2) 학력별 구직 지속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6년과 1998년을 비교할 때 고졸 미만의 취업 실패자의

경우 구직 지속률이 4.1%포인트 감소(4.6% 감소율)하였고, 고졸과 초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각각

6.6%포인트(7.1% 감소율)와 4.6%포인트(4.9% 감소율)의 감소를 보이고 있어, 구직 지속률의 감소가

고졸의 경우에 가장 크게 나타남을 의미하고 있다(김대일외, 1999; 18).
3)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기존의 이용가능한 자료접근 및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나열된다: 1) 경제활동인구조

사의 7만명의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경제활동 일반에 대한 조사로서 청년 노동층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결여되어 있어 내용분석의 사용에는 제한적이다; 2) 고용보험하에서의 접근(노동연구원, 1999) 데이터는

고용 실직자 13만명 가운데 6만 여명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고용시장에

진입한 후의 경우를 다루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청년들이 제외되어 있으며 청년층의 주요

구성인 신규실업자인 청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포괄하지 못한다; 3)
직업훈련의 참여자 실태조사(직업능력개발원, 1999): 신규취직이나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한 자를

조사하는 방법은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제기가 된다; 4) 교육계 특히 실업계에서의 기업간의 연계방안은

졸업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교육제도적 개선이나 기업과의 수급효과평가에 관심을 두어 졸업 이후

의 정착과정과 청년노동 전반에 대한 일반화에는 제약이 있다.
4) 정규직(typical employment, 또는 contingent work)과 비정규직(atypical employment 또는 regular work)

을 구분짓기 위한 구체적이고 일치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도 최근에야 비전형적 고용의개

념이 도입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생략하고 본 연구에서

는 비정규근로를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들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으로 정의한다. 한국노동패널자료

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기간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 한 직장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로 정의하여 조사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라 취업형태에서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하였으면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비정규직 근로로 본다. 비정규직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문헌들을 참조

할 것. Farber(1999); Delson (1998); Mayall(1995); Houseman (1995); Blank(1994); 정인수(1998); 한 준,

장지연(1999); 김성환(199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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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의 영향요인을 알아보며 비정규직 고졸자들의 정규직에로의 전환 결정요인들을 발견하고자 한

다. 즉 취업경험이 있는 미취업자들에게 재취업에 어떠한 요소들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각각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지와 비정규직 취업 고졸자들이 정규직에로의 이행요인을 통하여 취업

형태 이행의 긍정적 효과(positive effect )에 대한 결정요소들을 검증하는 것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8년과 1999년의 2개년의 자료를 통합(merge)하여

사용하였다. 고졸 청년층의 표본은 고등학교 졸업연령을 만 17세로 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8년

면접 당시 만 17세에서 29세까지의 연령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연속되는 1999년의 조사에서 조

사대상자들은 만 18세에서 30세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중 비

임금근로자를 제외하였으며 임금근로자를 정규취업자와 비정규취업자로 각각 세분하여 자료를 분

석하였다.

연구목적의 하나인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취업에로의 이행은 1998년의 1차 자료에서 15세 이후

의 직업력을 회고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즉 15세 이후의 첫 직업력 경험은 고등학교

졸업 연령을 만 17세로 가정할 경우 만 15, 16세의 취업경험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첫 취업시

기가 1986년 이전인 경우는 제외시켰다. 다음으로 근로형태의 전환 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1998년의 고졸 청년들의 취업형태가 1년 후인 1999년에 어떻게 전환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기간 및

설명변수들을 1, 2차 년도에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미취업자의 표본구성은 실업자와 비

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시켰고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이전에 한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자는 분

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미취업자의 취업전환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이전 직장에 대한 경험의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 이유에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과 함께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중 Cox의 비

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5)을 이용하여 취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결정요인들의 지속

기간의 효과를 검정하였다.

I I . 자료의 기초분석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취업형태

<표 1>에서 제시하는 1998년과 1999년의 고졸 청년층의 미취업자와 임금근로 취업자 1347명,

5) Cox의 비례위험모형은 생존시간에 대한 어떠한 분포형태도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분포형태 검정의 과정 서술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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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명의 구성은 동일한 청년 노동자의 연도별 추적에 의한 것으로 313명의 데이터가 상실되었다.

성별로 1998년 남자 594명이 1999년에는 390명으로 감소되었으며 자료의 성별 구성비는 여자가 높

다. 취업형태에 관한 연도별 비교를 보면 1998년의 경우 미취업자의 수가 770명(57.16%)에서 531명

(51.35%)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성별 격차를 보이는데 남자의 미취업자는 301명(22.34%)에서 134

명(12.96%)으로 감소율을 보였으나 여자의 경우는 469명(34.81%)에서 397명(38.39%)으로 비율상

증가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의 취업 증가는 남녀 모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정규직 취업은

오히려 줄었다. 즉 비정규직의 경우 1998년의 96명(7.12%)으로부터 1999년에 213명(20.60%)으로 증

가하고, 정규직의 경우 1998년의 481명(35.70%)에서 290명(28.05%)으로 감소하였다.

<표 1> 성별 취업형태의 추이

취업형태

성
미취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체

1998년 남

여

301(22.34)

469(34.81)

54(4.01)

42(3.12)

239(17.14)

242(17.96)

594(44.10)

753(55.90)
1999년 남

여

134(12.96

397(36.39)

114(11.03)

99(9.57)

142(13.73)

148(14.31)

390(37.72)

644(62.28)
소계1998

1999

770(57.16)

531(51.35)

96(7.12)

213(20.60)

481(35.70)

29(28.05)

1347(100.00)

1034(100.00)

고졸 청년층의 연령별 취업상태는 <표 2>와 같다. 일반적으로 청년연령층은 15- 19세, 20- 24세,

25- 29세로 세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17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17- 24세,

25- 29세로 이분한다. 고졸 청년층은 1998년에 17- 24세의 659명(48.92%), 25-29세의 688명(51.08%),

1999년에는 18- 25세의 421명(40.72%), 26-30세의 613명(59.28%)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취업형태별

로 살펴볼 때 연령집단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으며 미취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취업자의 순위

의 빈도를 보였다. 미취업자의 감소 추세는 17- 24세의 남자취업자에게 1998년, 202명(15.0%)에서

1999년, 76명(7.35%)의 큰 폭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25세의 여자의 경우 미취업자의 비율이

21.97%에서 25.63%으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경우 1년 후 모두 증가하였는데 25세- 29세의 남자

의 경우 30명(2.23%)에서 92명(8.90%)으로, 17- 24세의 여자가 24명(1.78%)에서 58명(5.61%)이 두드

러졌다. 정규직은 연령별로 모두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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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령별 취업형태의 성별 구성

17- 24세 25- 29세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미취업 1998

1999

202(15.00) 170(12.62) 372(27.62) 99(7.35) 296(21.97)

265(25.63)

395(29.32)

323(31.24)76(7.35) 132(12.76) 208(20.11) 58(5.61)

비정규 1998 24(1.78) 24(1.78) 48(3.56) 30(2.23) 21(1.56)

41(3.96)

51(3.79)

133(12.86)1999 22(2.13) 58(5.61) 80(7.74) 92(8.90)

정규 1998 73(5.42) 166(12.32) 239(17.74) 161(11.95) 81(6.01) 242(17.96)

1999 40(3.87) 93(8.99) 133(12.86) 102(9.86) 55(5.32) 157(15.18)

전체1998[1347]

1999[1034]*

659(48.92)

421(40.72)

688(51.08)

613(59.28)

*1999년에 대상자들은 18- 30세로 바뀜

학교의 종류별로 취업형태를 살펴보면 <표 3>와 같다. 1998년의 1303명 가운데 일반계가 543명

(41.67%), 실업계가 760명(58.32%)이며 1999년의 경우 일반계 436명(43.17%), 실업계 574명(56.83%)

로 구성되었다. 일반계와 실업계 사이의 취업형태의 경향은 유사하게 미취업자와 정규직의 감소,

비정규직의 증가를 나타냈다. 다만 정규직 취업에서 일반계 고졸자들의 경우 남자(8.14%)가 여자

(6.60%)보다 더 많았으며 1999년에도 같은 추세이다. 미취업자의 경우 실업계 고졸자가 일반계 고

졸자 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나 실업계의 조사대상자 수가 많음으로 인한 것이며 실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표 3> 학교의 종류별 취업형태

일반계 실업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미취업 1998

1999

118(9.06) 188(14.43) 306(23.50) 166(12.74) 262(20.11) 428(32.85)

62(6.14) 160(15.84) 222(21.98) 68(6.73) 226(2.24) 294(29.10)

비정규 1998 24(1.84) 24(1.84) 48(3.68) 29(2.22) 21(1.61) 50(3.83)

1999 48(4.75) 46(4.55) 94(9.30) 63(6.24) 52(5.14) 115(11.39)

정규 1998 106(8.14) 83(6.60) 189(14.74) 127(9.74) 155(11.90) 282(21.64)

1999 72(7.13) 48(4.75) 120(11.88) 68(6.73) 97(9.60) 165(16.34)

전체1998 [1303]

1999 [1010]

543(41.67)

436(43.17)

760(58.32)

574(56.83)

[ ]는 학교종류별 총계이며 missing data로 전체 수에서 위의 표들과 차이있음

<표 4>는 고졸 청년층을 산업(업종)별로 성별에 따라 취업형태상 분류한 것이다. 1998년 남자

287명, 여자 284명의 전체 571명을 살펴본 결과, 남자 고졸자들은 광공업 105명(36.59%), 개인서비

스업 78명(27.18%)이 주요 업종이었으며 여자 고졸자들도 광공업과 개인서비스업이 75명(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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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주요 업종이 동일하다. 1999년의 남자 256명, 여자 245명의 업종별 추세에서도 1998년과 크

게 변화가 없었으나 남자의 경우 1998년의 공공서비스나 금융서비스 부문이 1999년에는 더 큰 폭

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의 경우에서도 1998년 공공서비스업의 감소에서도 나타났는

데 1998년 62명(21.83%)에서 1999년에 42명(17.14%)으로 줄었다. 취업형태 면에서 전반적인 업종에

거쳐 정규직 종사자가 비정규직 보다 많으나 1999년에 와서 부분적으로 비정규직화의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남자의 경우 건설업, 금융서비스업, 공익설비 부분에서 비정규직이 더 많아졌으며 여자

경우 비정규직화는 개인서비스업에서 진행되었다.

<표 4> 산업의 종류에 따른 성별 취업형태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공익설비 개인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공서비스

남

정규직 1998

1999

0(0.00)

1(0.39)

94(32.75)

62(24.22)

15(5.23)

16(6.25)

4(1.39)

4(1.56)

67(23.34)

39(15.23)

22(7.67)

8(3.13)

32(11.15)

12(4.69)
비정규직1998

1999

0(0.00)

0(0.00)

11(3.83)

34(13.28)

15(5.23)

19(7.42)

6(2.09)

7(2.73)

11(3.83)

32(12.50)

5(1.74)

12(4.69)

5(1.74)

10(3.91)
소계 1998

1999

0(0.00)

1(0.39)

105(36.59)

96(37.50)

30(10.45)

35(13.67)

10(3.48)

11(4.30)

78(27.18)

71(27.73)

27(9.41)

20(7.81)

37(12.89)

22(8.59)

여

정규직 1998

1999

0(0.00)

0(0.00)

69(24.30)

52(21.22)

11(3.87)

4(1.63)

6(2.11)

6(2.45)

56(19.71)

37(15.10)

48(16.90)

22(8.98)

49(17.25)

27(11.02)
비정규직1998

1999

0(0.00)

0(0.00)

6(2.11)

26(10.61)

0(0.00)

5(2.04)

2(0.70)

3(1.22)

19(6.69)

39(15.92)

5(1.76)

9(3.67)

13(4.58)

15(6,12)
소계 1998

1999

0(0.00)

0(0.00)

75(26.41)

78(31.84)

11(3.87)

9(3.67)

8(2.82)

9(3.67)

75(26.41)

76(31.02)

53(18.66)

31(12.65)

62(21.83)

42(17.14)

<표 5>는 직종에 따른 성별 및 취업형태에 의한 분석이다. 1998년의 남자 288명, 여자 286명의

574명과 이들을 1999년에 추이한 남자 227명, 여자 192명의 419명을 분석한 결과, 남자 고졸자는

기능직이, 여자 고졸자는 사무직이 주요 직종으로 나타났다. 1999년의 변화로서 비정규직화의 경향

은 남자의 경우 기능직과 여자의 경우 서비스직에서 두드러졌다. 즉 남자의 경우 1998년에 기능직

의 정규직 근무가 151명(52.43%), 비정규직 근무가 40명(13.89%)이었던 구성이 1999년에는 정규직

68명(29.86%), 비정규직 66명(29.07%)으로 바뀌었다. 또한 여자의 경우, 1998년 서비스직의 정규 근

무 42명(14.69%), 비정규 근무 19명(6.64%)로부터 1999년에 정규직 34명(17.71%), 비정규직 29명

(15.10%)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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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직종에 따른 성별 취업형태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농림어업직 기능직

남

정규직 1998

1999

12(4.17)

15(6.61)

32(11.11)

15(6.61)

39(13.54)

29(12.78)

0(0.00)

1(0.44)

151(52.44)

68(29.96)
비정규직1998

1999

5(1.74)

6(2.64)

3(1.04)

3(1.32)

6(2.08)

23(10.13)

0(0.00)

1(0.44)

40(13.89)

66(29.07)
소계 1998

1999

17(5.90)

21(9.25)

35(12.15)

18(7.93)

45(15.63)

52(22.91)

0(0.00)

2(0.88)

191(66.32)

134(59.03)

여

정규직 1998

1999

23(8.04)

18(9.38)

139(48.60)

37919.27)

42(14.69)

34(17.71)

0(0.00)

2(1.04)

37(11.94)

25(13.02)
비정규직1998

1999

7(2.45)

6(3.13)

8(2.80)

13(6.77)

19(6.64)

29(15.10)

0(0.00)

5(2.60)

11(3.85)

23(11.98)
소계 1998

1999

30(10.49)

24(12.50)

147(51.40)

50(26.04)

61(21.33)

63(32.81)

0(0.00)

7(3.65)

48(16.78)

48(25.00)

<표 6>의 사업체 규모에 따른 성별 취업형태에서 1998년 남자 112명, 여자 130명의 242명과 이

들의 추이를 본 1999년의 남자 101명, 여자 89명의 190명을 분석한 결과 각각에서 100인 이상의 사

업체 규모에 가장 많은 고졸자들이 취업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10인에서 30인 미만의 규모가

많았다. 다만 1998년 남자 고졸자 가운데 5인 미만의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가 많았으

나 1999년에는 10인에서 30인 규모가 보다 많았다. 아울러 1999년의 비정규직화의 영향 또한 10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두드러졌다. 즉 1998년 남자의 경우 100인 이상의 규모에서 38명(33.93%)이 정

규직 근무, 9명(8.04%)이 비정규직 근무를 하던 양상은 1999년에 정규직 27명(26.73%), 비정규직

22명(21.78%)으로 바뀌었고 여자의 경우 61명(46.92%), 13명(10.00%)의 구성이 31명(34.83%), 26명

(29.21%)로 사업체의 비정규직 증가가 나타났다.

<표 6> 사업체규모에 따른 성별 취업형태

5인 미만
6- 10인

미만

10- 30인

미만

30- 50인

미만

50- 100인

미만
100인 이상

남

정규직 1998

1999

14(12.50)

2(1.98)

9(8.04)

6(5.94)

11(9.82)

10(9.90)

4(3.57)

6(5.94)

11(9.82)

5(4.95)

38(33.93)

27(26.73)
비정규직1998

1999

2(1.79)

2(1.98)

5(4.46)

3(2.97)

5(4.46)

9(8.91)

1(0.89)

6(5.94)

3(2.68)

3(2.97)

9(8.04)

22(21.78)
소계 1998

1999

16(14.29)

4(3.96)

14(12.50)

9(8.91)

16(14.29)

19(18.81)

5(4.46)

12(11.88)

14(12.50)

8(7.92)

47(41.97)

49(48.51)

여

정규직 1998

1999

6(4.62)

3(3.37)

6(4.62)

3(3.37)

18(13.85)

6(6.74)

4(3.08)

5(5.62)

6(4.62)

1(1.12)

61(46.92)

31(34.83)
비정규직1998

1999

6(4.62)

4(4.49)

3(2.31)

0(0.00)

5(3.85)

4(4.49)

1(0.77)

2(2.25)

1(0.77)

4(4.49)

13(10.00)

26(29.21)
소계 1998

1999

12(9.23)

7(7.87)

9(6.92)

3(3.37)

23(17.65)

10(11.24)

5(3.85)

7(7.87)

7(5.38)

5(5.62)

74(56.92)

57(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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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형태의 전환과정

<표 7>은 1998년에서 1999년의 취업형태로부터의 전환행렬(transition matrix)을 제시한 것이다.

1998년 미취업에 있던 481명(53.57%) 가운데 1999년에 369명(41.09%)이 미취업에 남아 있었고 여

자 고졸자가 52.58%로서 남자 고졸자 21.96%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 실업의 장기화

를 보인다. 미취업자들은 비정규직으로의 이행(5.12%)보다 정규직으로 간 경우(7.35%)가 더 많으며

정규직에서의 이행에서 남자 고졸자(10.38%)의 비중이 여자 고졸자(5.52%) 보다 크다.

비정규직에서의 전환은 81명(7.68%)으로 취업형태의 이행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만 성별

차이에서 남자가 비정규직에 머무르거나(3.86%) 정규직으로 가는 비중(3.86%)이 여자(각각 1.60%,

2.32%) 보다 약간 더 많다.

정규직을 가진 348명(38.75%) 가운데 미취업자로 간 경우는 58명(6.46%)으로 적으며 정규직에

머물러 있는 고졸자는 165명(18.37%)이며 125명(13.92%)이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였다. 이러한 비

중은 성별 격차를 보인다. 즉, 여자고졸자의 경우 정규직에 머물러 있는 비중이 14.97%에 불과한

반면 남자 고졸자의 경우는 24.04%를 보였으며, 정규직-비정규직의 전환과정에서도 여자가 9.80%,

남성이 20.77%를 구성함으로써 남자 고졸자가 정규직에 머무르거나 비정규직으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표 7> 취업형태의 전환과정 (N= 910* )

1999년의 취업상태

미취업 448(49.89) 비정규직205(21.49) 정규직 257(23.62)

1998년의

취업상태

미취업 481(53.57) 369(41.09) 46(5.12) 66(7.35)

비정규직 81(7.68) 24(2.34) 25(2.45) 30(2.90)

정규직 348(38.75) 58(6.46) 125(13.92) 165(18.37)

남자 342

미취업 129 74(21.96) 20(5.94) 35(10.38)

비정규직 40 11(2.67) 15(3.86) 15(3.86)

정규직 173 22(6.53) 70(20.77) 81(24.04)

여자 568

미취업 352 295(52.58) 26(4.64) 31(5.52)

비정규직40 14(2.14) 11(1.60) 15(2.32)

정규직 175 36(6.42) 55(9.80) 84(14.97)

*1998년에서 1999년에로의 missing 자료 124명(남자 70, 여자 54)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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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 졸업 이후 첫 직장이행

고졸 청년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에 관한 실태를 청년층의 회고적 자료에 근거하여 노동

시장에서의 첫 정착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취업자에 대한 회고자료의 구성은 482명이며 자

료의 손실로 인한 분석 제한점이 있다6).

1. 첫 취업에의 진입기간과 지속기간

<표 8>에서 성별에 따른 첫 직장에의 진입기간을 살펴본 결과 여자 고졸자가 남자 고졸자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정규직의 경우 여자는 9.67개월이 소요되나 남자는 19.27개월로 훨씬 진입이 오래

걸리며 비정규직에 있어서도 남자는 18.5개월, 여자는 6.22개월의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남녀 모

두에게서 정규직으로의 진입기간이 비정규직으로의 진입하는 기간보다 오래 소요되었다.

<표 8> 성별 첫 취업 진입기간 [ N ]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중간값 최소값

남
정규직 [131] 19.27 23.54 97 8 0

비정규직[40] 18.50 34.83 83 3 0

여
정규직 [255] 9.67 22.89 145 2 0

비정규직[37] 6.22 12.76 61 0 0

<표 9>는 고등학교의 종류에 따라 진입기간을 세분한 것으로 실업계 고졸자가 일반계 고졸자

보다 남녀모두에게서 정규, 비정규의 취업진입이 빠르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정규직에서 일반계

졸업자가 27.66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실업계 졸업자는 14.79개월로서 더 오래 걸린다. 여자의 경우

비정규직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업계 졸업자가 비정규직 취업에 진입하는 데

3.05개월이 소요되는데 비해 일반계 졸업자는 11.26개월이 걸렸다.

6) 1998년의 1차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직장정착과정을 분석한 최경수(1999)의 연구에서 청년층의

회고자료에 의한 노동행태의 이행과정분석을 통하여 표본의 수가 적은 점과 응답 손실로 인한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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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학교의 종류별 첫 취업 진입기간 [ N ]

학교종류[N]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중간값 최소값

남

정규직
일반계[50]

실업계[77]

27.66

14.79

27.82

19.06

97

74

18.5

6

0

0

비정규직
일반계[20]

실업계[19]

24.30

13.36

40.41

28.65

166

113

4.5

1

0

0

여

정규직
일반계[91]

실업계[153]

14.05

6.60

32.23

12.62

145

72

4

1

0

0

비정규직
일반계[15]

실업계[20]

11.26

3.05

18.23

5.40

61

19

2

0

0

0

<표 10>은 성별 첫 취업의 지속기간으로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다. 정규

직에서 여자는 23.35개월 동안 첫 직장에서 근무한 반면 남자는 18.70개월 동안 일했으며 비정규직

에서도 여자는 12.97개월, 남자는 10.5개월 동안 취업해 있었다.

<표 10> 성별 첫 취업 지속기간 [ N ]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중간값 최소값

남
정규직[131] 18.70 14.32 72 15 2

비정규직[36] 10.50 11.18 60 6.5 2

여
정규직[251] 23.35 19.17 107 17 1

비정규직[35] 12.97 15.74 86 8 1

<표 11>은 학교의 종류별로 첫 취업의 지속기간을 세분한 것이다. 정규직의 경우 남녀 각각에서

실업계를 졸업한 고졸자가 일반계 고졸자 보다 약 2개월 정도 오래 머물러 일했다. 비정규직의 경

우 일반계 남자 고졸자는 지속기간이 6.61개월로 가장 짧으며 실업계 고졸자가 14.38개월 지속된

것과 비교하여 빠른 이직을 보인다. 반면 여자의 경우 비정규직에서 일반계 고졸자(16.07개월)가

실업계 고졸자(11.05개월)보다 오래 첫 직장에 머물러 있다.

<표 11> 학교 종류별 첫 취업 지속기간 [ N ]

학교종류[N]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중간값 최소값

남

정규직
일반계[50]

실업계[77]

17.62

19.59

14.26

14.59

59

72

12

16

3

2

비정규직
일반계[18]

실업계[18]

6.61

14.38

3.91

14.49

15

60

6

10.5

2

2

여

정규직
일반계[89]

실업계[151]

22.22

24.06

18.65

19.99

107

100

16

17

1

2

비정규직
일반계[13]

실업계[20]

16.07

11.05

22.29

10.51

86

44

12

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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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직업의 산업 및 직종의 분포

고졸자의 첫 직업의 산업별 분포는 <표 12>에서 나타나듯 남녀 고졸자 모두 광공업의 종사가

각각 16.23%, 25.30%로 가장 많으며 개인서비스업 10.74%, 18.83%로 차순을 이룬다. 여자의 경우

그 외에 공익서비스업 14.56%에 취업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포는 앞에서 살펴본 1998년과 1999

년의 분포와 거의 흡사한 형태로 노동시장에서의 고졸 청년이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산업체 주

요 구성에서 시간의 흐름과 크게 관계없이 동일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표 12> 첫 직업의 산업별 분포 [N], (%)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공익설비 개인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공서비스

남[150]

(35.80)
8(4.97) 68(16.23) 0(0.0) 2(0.48) 45(10.74) 12(2.86) 17(4.06)

여[269]

(64.20)
1(0.24) 106(25.30) 0(0.0) 5(1.19) 77(18.38) 19(4.53) 61(14.56)

<표 13>은 직종별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남자 고졸자의 경우 기능직과 서비스직이 주요 직종

이며 여자 고졸자의 경우 기능직과 사무직이 많으며 서비스직이 다음을 이룬다. 1998년과 1999년의

분포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비슷하며 여자의 경우 근래에 서비스직이 사무직보다 많은 점이 차

이점이라고 하겠으나 자료의 손실(missing)이 321개로 많아서 단정하기 어렵다.

<표 13> 첫 직업의 직종별 분포 [N], (%)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농림어업직 기능직

남[90]

(55.90)
8(4.97) 11(6.83) 12(7.45) 0(0.0) 59(36.65)

여[71]

(44.10)
8.89(44.44) 12.22(33.33) 16(9.94) 0(0.0) 23(14.29)

IV. 취업형태 전환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고졸 청년층의 취업형태 전환을 1998년과 1999년의 추이를 통하여 미취업에서 비정규직과 정규

직, 비정규직에서의 정규직으로 나누어 그 결정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한편 전환

요인들은 미취업 혹은 비정규직의 취업형태에 따라 각기 다르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분석에

앞서 별도로 변수들을 표로서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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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취업에서의 전환

취업한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들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변수들은 <표 14>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연령, 혼인상태, 학교의 종류, 거주지역), 실

직에 관련된 사항(실직기간, 자발적 실직여부) 및 취업에 관한 준비과정(직장탐색, 구직경로, 직업

훈련), 그리고 이전 직장에 관한 정보들(이전 직종, 임금, 고용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종속변수로서

는 1998년의 조사시점으로부터 1999년의 비정규직 혹은 정규직에 취업한 기간이며 1999년의 조사

시점이 우측단절(right- censored)의 시기이다.

<표 14>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변수명 변수설명

성 GENDER 남자=1, 여자=2

연령 AGE 17세- 24세=1, 25세- 29세=2

혼인상태 MARRY 미혼=1, 기혼=2

거주지역 LOCATION 특별시와 광역시=1, 기타지역=2

학교종류 SCHOOL 일반계=1, 실업계=2

직업훈련유무 TRAINING 유경험자=1, 무경험자=2

실직기간 UNDUR2
이전직장 종료 시기에서 1998년 조사시점까지 기간이

1년 미만=1, 1년 이상=2

일자리탐색유무 SEARCH 탐색경험=1, 무경험=2

실업동기 SELF 자발적 실업=1, 비자발적 실업=2

구직경로 PATH 비공식적 경로=1, 공식 경로=2

이전고용형태 PRELABOR 정규=1, 비정규=2

이전직장사무직여부 PREJOB1 사무직=1, 기타=2

이전직장기능직여부 PREJOB2 기능직=1, 기타=2

이전임금 PREWAGE2 100만원미만=1, 100만원 이상=2

의중임금수준 SPWAGE
희망임금보다 이전직장임금이 낮음=1,

희망임금보다 이전직장임금이 높음=2

가. 미취업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표 15>는 미취업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기간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비모수적 생존분석의

결과이다. 1998년 총 286명의 미취업자가 비정규직 취업에로 전환된 사건(event)은 27명에게

발생하였으며 259명은 미취업의 상태로 조사시점까지 남아있다. 통계적 유의성을 0.1%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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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한 결과 고등학교의 종류, 실업기간, 구직경로, 이전직종의 사무직 여부가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종류의 영향(p=0.0414)에 관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일반계

졸업자보다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어려우며 미취업에 남아있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졸업 후

첫 취업에서 일반계 고졸자보다 실업계 고졸자가 비정규 취업에 빠른 진입을 보이나(표 8 참조)

실업기간이 경과할수록 비정규직의 재취업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실업계 졸업자의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을 상승시키는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실업기간의 요인(p=0.0641)은 양(+)의 전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으로 옮기지 않고 미취업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다. 1년 이상의 미취업들은 미취업에

머물러 실업의 장기화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직기간이 장기화되면 미취업이 갖는 오점(scar)

효과로 탈출확률이 감소한다는 일반 노동층에 대한 결과의 해석이 고졸 청년층에도 적용된다고

보겠다.

구직경로(p=0.0529)는 가족, 친지등의 비공식적 경로가 직업소개소등의 공식적 경로에 의한

경우보다 비정규직의 취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회의 비공식적

관계망의 영향력이 고졸 청년층의 취업에게서도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전직장이 사무직인 경우

전환 영향력(p=0.0348)이 크게 나타났는데 사무직종에 취업했던 고졸자들이 비정규직에 빠르게

취업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5> 미취업자의 비정규직에로의 전환기간 결정요인분석

Par amet er St andar d Wa l d Pr > Ri sk

Var i abl e Es t i mat e Er r or Chi -Squar e Chi -Squar e Rat i o

GENDER 0. 644119 0. 61725 1. 08897 0. 2967 1. 904

AGE -0. 485803 0. 48870 0. 98816 0. 3202 0. 615

MARRY -0. 113091 0. 55290 0. 04184 0. 8379 0. 893

LOCATION -0. 268716 0. 44309 0. 36779 0. 5442 0. 764

SCHOOL -0. 880875 0. 43189 4. 15991 0. 0414 0. 414

TRAINING 0. 350128 0. 57096 0. 37605 0. 5397 1. 419

UNDUR2 -0. 852048 0. 46012 3. 42922 0. 0641 0. 427

SEARCH -0. 780529 0. 50729 2. 36734 0. 1239 0. 458

SELF -0. 046496 0. 48219 0. 00930 0. 9232 0. 955

PATH -0. 892309 0. 46088 3. 74845 0. 0529 0. 410

PRELABOR -0. 371560 0. 54712 0. 46120 0. 4971 0. 690

PREJOB1 - 1. 522823 0. 72142 4. 45581 0. 0348 0. 218

PREJOB2 0. 442242 0. 50036 0. 78117 0. 3768 1. 556

PREWAGE2 -0. 351335 0. 67272 0. 27276 0. 6015 1. 421

SPWAGE -0. 231048 0. 68050 0. 11528 0. 7342 0. 794

Mode l chi - squar e 35. 525 wi t h 15 DF (p=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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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보이지 않았으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수준의 음(- )의

방향의 결과는 이전직장의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희망할 경우 미취업에 남아 있는 경향성을

시사한다.

나. 미취업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미취업에서 정규직으로의 경과기간에 대한 결정요인들에 분석이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1998년 총 295명의 미취업자가 정규직 취업으로 전환된 사건(event)은 36명이며 259명은 미취업의

상태로 조사시점까지 남아있는 고졸 응답자들의 분석 결과내용이다. 통계적 유의성을 0.1%

수준에서 검정하였을 때 연령, 혼인상태, 실업기간, 직업탐색유무, 의중임금수준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요인은 음(- )의 효과로 작용하여(p=0.0576) 고연령(25- 29세)의 미취업 고졸자가

정규직으로 이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지니며 미취업에 남는 경향을 보였다.

혼인상태(p=0.0836)의 음(- )의 영향력은 기혼인 자가 미혼인 자보다 미취업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령과 혼인상태는 또 다른 주요 전환요인인 유보임금과의

관계속에서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보인다. 예를 들어 연령이 들어가고 혼인한 경우 희망

임금과의 격차를 해소할 가능성이 적어 미취업에 머물러 미취업기간이 장기화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실업기간이 음(- )의 요소로 작용하였는데(p=0.0715)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이 떨어짐은 앞의 미취업자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과정과 같다. 직업탐색여부에 있어 높은

유의도(p=0.0011)를 나타냈는데 이는 직업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고졸자가 실업에서 벗어나는

기간이 짧다는 논지이다.

한편 이전임금의 경우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전의

임금수준이 100만원이상 높은 경우 미취업에 머물러 있는 경향을 나타내 희망임금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보다 명료하게 의중임금수준의 음(- )의 효과의 유의도(p=0.0081)는 크게

나타났는데 희망임금이 이전임금보다 높은 경우 정규직으로 이행될 확률이 낮고 미취업의 상태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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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미취업자의 정규직에로의 전환기간 결정요인분석

Par amet er St andar d Wa l d Pr > Ri sk

Var i abl e Es t imat e Er r or Chi -Squar e Chi -Squar e Rat i o

GENDER 0. 272000 0. 48667 0. 31237 0. 5762 1. 313

AGE -0. 842630 0. 44374 3. 60597 0. 0576 0. 431

MARRY -0. 862403 0. 49851 2. 99275 0. 0836 0. 422

LOCATION 0. 357883 0. 36758 0. 94795 0. 3302 1. 430

SCHOOL -0. 552811 0. 42438 1. 69688 0. 1927 0. 575

TRAINING 0. 522036 0. 53234 0. 96165 0. 3268 1. 685

UNDUR2 -0. 699303 0. 38794 3. 24936 0. 0715 0. 497

SEARCH - 1. 437590 0. 44018 10. 66608 0. 0011 0. 237

SELF -0. 234270 0. 39939 0. 34406 0. 5575 0. 791

PATH -0. 408696 0. 38385 1. 13364 0. 2870 0. 665

PRELABOR 0. 027595 0. 45046 0. 00375 0. 9512 1. 028

PREJOB1 -0. 009650 0. 49463 0. 0003807 0. 9844 0. 990

PREJOB2 0. 478728 0. 50891 0. 88489 0. 3469 1. 614

PREWAGE2 -0. 871492 0. 54889 2. 52093 0. 1123 2. 390

SPWAGE - 1. 204547 0. 45463 7. 02003 0. 0081 0. 300

Mode l Chi -Squar e 63. 320 wi t h 15 DF (p=0. 0001)

2.. 비정규직에서의 정규직 전환

<표 17>은 비정규직에 있는 고졸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

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미취업자들의 취업전환형태와 비교하여 이전직장에 대한 정보 대신 현직장

에 관련된 직업상태(직종, 임금수준, 직업만족도, 현직장 근무기간등)가 고려되었다. 종속변수로서

는 1998년의 비정규직의 직업을 그만 둔 시기로부터 1999년의 정규직에 취업한 기간이며 1999년의

조사시점이 우측단절(right- censored)의 시기이다. 한편 비정규직에서 미취업의 전환분석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의 논의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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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변수명 변수설명

성 GENDER 남자=1, 여자=2

연령 AGE 17세- 24세=1, 25세- 29세=2

혼인상태 MARRY 미혼=1, 기혼=2

거주지역 LOCATION 특별시와 광역시=1, 기타지역=2

학교종류 SCHOOL 일반계=1, 실업계=2

사무직여부 JOB1 사무직=1, 기타=2

기능직여부 JOB2 기능직=1, 기타=2

임금수준 TWAGE 100만원미만=1, 100만원 이상=2

직업만족도

(취업의 안정성)
SATIS1 만족=1, 불만족=2

직업만족도

(개인발전가능성)
SATIS2 만족=1, 불만족=2

직업훈련유무 TRAINING 유경험자=1, 무경험자=2

직장근무기간 TWORKDUR 1년 미만=1, 1년이상=2

한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 표본의 수가 매우 작은 한계점이

먼저 지적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기초분석의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998년의 비정규직에 속한

고졸자는 81명이었으며 설명변수들을 고려하여 1999년 정규직으로의 전환 영향요인들을 분석한

사례수는 전체 31개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한 사람은 12명이며 그대로

비정규직에 머무른 사람은 1999년 조사시점까지 19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수의 적은

규모로는 위의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모두 살펴보기는 어려워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제외한

가운데 다양한 통계적인 절차내 변수의 선택과정을 거친 후 <표 18>의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통계적인 유의수준 0.1%의 범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능직 종사여부, 임금수준, 취업의

안정성에 대한 직업만족도를 들 수 있다.

기능직종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큰 결정요인으로서(p=0.0013)에 기능직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있는 고졸자들이 정규직에 빠르게 이행하였다. 임금수준은 양(+)의 효과를 보였는데(p=0.0063)

1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들이 정규직으로 더 빨리 전환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직업만족도에서의 양(+)의 효과(p=0.0295)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직장의 취업안정성에 불만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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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자들이 정규직으로 더 빨리 탈출하는 확률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비정규직의 정규직에로의 전환기간 결정요인분석

Par amet er St andar d Wa l d Pr > Ri sk

Var i abl e Es t imat e Er r or Chi -Squar e Chi -Squar e Rat i o

JOB2 2. 586575 0. 80579 10. 30396 0. 0013 13. 284

TWAGE 2. 475988 0. 90567 7. 47408 0. 0063 0. 084

SATIS1 1. 730432 0. 79477 4. 74057 0. 0295 5. 643

TWORKDUR 0. 618493 0. 68635 0. 81204 0. 3675 1. 856

Mode l Chi -Squar e 13. 346 wi t h 4 DF (p=0. 0097)

V.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 노동시장의 주변적 위치에 있었던 고졸 청년층에 대한 노동행태를 파악하고

경제위기 이후 이들 집단의 취업양상이 1998년을 기준시점으로 약 1년 간 어떻게 전환되었으며 이

와 관련된 요인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동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추이의 변화를 살펴볼 때 고졸 청년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비정규직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성별에 있어 남자의 미취업자수가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였으며 연

령별로 17- 24세의 집단의 미취업의 감소현상과 25- 29세 남자의 비정규직화가 두드러졌다. 일반계

와 실업계 고등학교 차이없이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었다. 주요 업종은 남녀에게 광공업, 개인서비스

업이며 공공서비스나 금융업이 감소하였으며 남자에게 기능직이, 여자에게 서비스직이 주요 직종

이었으며 사업체규모는 100인 이상이 변함없이 가장 많았으며 주요 업종, 직종, 사업체규모에서의

비정규직의 변모를 볼 수 있었다.

둘째, 취업형태의 전환과정을 성별로 살펴볼 때 미취업으로부터의 정규직 이행이 비정규직으로

의 이행보다 많았으며 여성의 실업이 장기화되었고 정규직으로의 이행은 남자가 많았다. 비정규직

으로부터의 취업전환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남자의 비정규, 정규직으로의 이행 비중이 크다. 정규

직으로부터의 전환은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화, 정규직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졸업후 첫 직장으로의 이행은 여자가 남자보다 빨리 진입하였고 정규직이 비정규직 보다

오래 소요되며 남녀 실업계고졸자가 일반계 졸업자보다 빠른 취업을 보였다. 첫 직장의 지속기간

은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머무르며 정규직의 경우 남녀 실업계가 일반계보다 지속기간이 길었다.

첫 직업의 주요 업종이나 직종은 1998년, 1999년과 마찬가지로 남녀에게 광공업과 서비스 업종이,

남자의 기능직, 여자의 서비스직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넷째, 주된 관심인 취업형태의 전환 결정요인에 대하여 미취업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시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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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고졸자가 기간이 지날수록 미취업에 머물렀고 실업기간이 짧을수록, 비공식적 구직경로를 거칠

수록, 이전직종이 사무직일 때 각각 비정규직으로의 빠른 이행이 이루어졌다. 미취업에서 정규직으

로의 전환에서는 고연령의 고졸자보다 17-24세의 연령집단, 미혼, 실업기간이 짧으며 직업탐색을

하거나 의중임금수준이 낮을 경우 정규직으로의 결정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으로의 이행은 기능직에 종사할수록,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의 안정성에 대한 직업만족도가 낮

을수록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책적 시사성을 제공한다. 우선 1998년 이후 비정규직화 현상이 고졸 청

년층에게도 확산되고 있음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률, 저조한 부가급부,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의 비정규직의 부정적 특성을 완화시키는 정책적 개입이 고졸 청년노동층에게 요청되며 개입에

있어 위에서 살펴본 고졸 청년집단의 사회인구학적 유형화된 다양한 특성에 기초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취업형태의 전환 결정요인의 고찰을 통하여 다음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미취업의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실업기간의 음의 효과는 미취업기간이 장기

화할수록 미취업에서 탈출할 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진행됨을 알리는 것으로 고졸 청년 실업자들

의 장기 실업을 예방하는 적극적 개입이 요청된다. 특히 직업 생애의 첫 진입기인 청년기의 실업

장기화의 경험은 구직에 대한 의지를 좌절시키는 실망실업효과를 초래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

둘째, 미취업자의 취업의 탈출과정에서 구직경로의 수단이 가족, 친지등의 비공식적 경로가 결정

요인으로 작용된 현실은 고졸 청년층 미취업자에 대한 공식적인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를 시사한

다. 현재 각 지역별로 선정된 시, 군, 구청의 취업알선기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등 정부기관들의

청년층에 대한 취업알선의 실태가 별도로 파악되고 나아가 교육계, 기업, 가족망등의 연계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직업훈련 경험은 미취업이나 비정규직으로부

터의 전환에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고졸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접근방안의 모색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이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전환과정에서 기능직에 종사하거나 임금수준이 높은 경우, 그리고 취업

의 안정성에 불만족할 경우 빠르게 정규직으로 이행되는 결과들은 고졸 청년층이 고숙련 노동시장

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특성화된 직업교육의 체제마련과 장기적으로 고졸 청년노동층을 위한

안정된 직장에서의 정착화 토대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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